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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affecting the client’s binge drinking, and the client and parents’ change led by family 

therapy. From August to November 2011, the counseling case of this research was consisted of a total of 9 sessions–individual, 

parents, mother-daughter, father-daughter, and family counseling. This study utilized verbatim and audio recordings, and em-

ployed Miles and Huberman(1994) matrix and network to analyze the data. The findings of the study revealed that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client’s binge drinking included the family’s dysfunctional communication method, adverse rearing attitude 

owing to unresolved emotional problems from the family-of-origin, and the client family’s peculiar environment and culture. 

The therapist’s intervention included making the client aware of his own problem, helping to gain insight and understand 

the parents’ family-of-origin, connecting the past family-of-origin and the present, identifying attempted solutions, making 

aware of new change, and suggesting new communication methods. Through the therapist’s intervention employing MRI inter-

actional family therapy model and Bowen’s family systems theory, the family members experienced changes; perception of 

all family members that participated in the counseling changed, and accordingly, their communication method and attitude 

changed as well. Through these changes in the family, the client’s alcohol consumption reduced in terms of both frequency 

and amount, thus was able to solve their binge drinking problem.

--------------------------------------------------------------------------------------------------------

▲주제어(Key words) : 폭음(binge drinking), 가족치료(family therapy), 의사소통(communication), 원가족(family-of-origin)

Ⅰ. 서 론

현대사회는 여성들의 고학력화로 인한 여성의 사회참여

와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여성음

주자의 비율 역시 자연스럽게 증가하면서, 여성의 폭음과 

고위험음주율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19세 이상 성인 여성의 연간 음주율은 

1998년 기준 59.3%에서 2010년 83.8%로 빠르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H. Park & J. Lee, 2011). 더불어 

KCDH(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 여

성의 고위험음주율은 5.4%로 1995년 3.4%에 비해 증가하

였으며, 월간 폭음률 추이 또한 1995년 17.2%에서 2013

년 21.9%로 증가하였다.1) 

알코올 중독 및 폭음과 같은 문제성 음주행동은 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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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있어 다양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여성의 신체

적 특성상 남성에 비해 높은 체지방율과 낮은 수분으로 

인해 체내에서 알코올 희석되는 속도가 더디며(J. Ryu, K. 

Kang, & J. Lee, 2011) 체내에서 알코올을 분해해주는 알

코올분해효소(ADH) 또한 남성보다 50% 정도 적게 분비

되기 때문이다(H. Park & J. Lee, 2011).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성 음주 행동인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한 번에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는 

폭음 또한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 음주를 하게 되면 일반

적으로 감정을 자제하기가 어려우며, 주의산만하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망각, 충

동 및 폭발적 행동을 하게 되어, 가족 및 타인에게 위험

을 초래할 수 있다(H. Kim, 2012). 폭음의 경우 이러한 

음주의 일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과 대인관

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T. Park & W. Shin, 

2011). 더욱이 폭음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개입이 없을 

시 향후 알코올 중독으로까지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법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

이 필요하다. 

한편 개인의 폭음은 대인관계-특히 가족관계-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반대로 가족관련 요인들로 인

해 폭음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T. Park & J. Park, 

2011).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가족 기능과 가족 의사소통

은 자녀의 폭음과 같은 문제성 음주와 매우 밀접한 관련

이 있으며(F. Laghi, R. Baiocco, A. Lonigro, G. 

Capacchione, & E. Baumgartner, 2012), 가족구성원들의 

관계와 부모의 행동은 자녀들의 음주에 중요한 영향요인

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왔다(V. D. 

Ary, E. Tildesley, H. Hops, & J. Andrews, 1993; T. 

Dielman, 1994; G. F. Moore, H. Rothwell, & J. 

Segrott, 2010). 이미 서구사회에서는 1970년대부터 음주

문제를 가족체계적 접근 및 가족치료적 개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M. Keller, 1974). M. 

Edwards and P. Steinglass(1995)의 연구에서는, 가족치

료가 알코올 중독에 있어 어떤 결과를 도출하였는지를 연

구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가족치료의 개입이 알코올 중

독과 폭음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임을 증명하

는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T. J. O'Farrell & W. Fals- 

Stewart 2003; T. J. O'Farrell & K. Clements, 2012). 특

히 가족치료적 접근은 음주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성에게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 J. Rotunda & T. J. 

O'Farrell, 1997).

하지만, 현재 우리 학계의 문제성 음주행동에 관한 연

구는 대부분 알코올 중독에 국한된 연구들만이 주를 이루

어졌으며, 음주문제의 원인을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규명

하고 적절한 개입방안을 제시한 연구 자체가 부족한 현실

이다. 더욱이 문제성 음주행동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극히 드문 현 상황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국내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폭음문제를 

가진 딸에 대한 가족치료 개입을 바탕으로 폭음문제를 살

펴보고자 한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의 폭음

에 영향을 미친 가족요인과 가족치료 개입 이후 나타난 

성인자녀(딸)와 가족의 변화를 파악하여 딸의 폭음문제 

해결 요인들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여성 폭음에 대한 일반적 특성 및 가족 체계적 접근

폭음을 비롯한 문제성 음주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사회적 환경 전체

가 음주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K. Jeon & H. 

Lee, 2010), 그에 따라 스트레스는 음주문제의 주요한 요

인으로 설명되고 있다(M. Mulia, L. Schmidt, J. Bond, 

L. Jabocs, & R. Korchal, 2008). 특히 개인의 정서적 스

트레스는 폭음을 비롯한 음주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N. Yang & Y. Song, 2013), 정

서적 스트레스 중에서도 우울과 불안은 폭음과 같은 음주

문제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 Han, M. Lee, 

& H. Shin, 2005). 개인의 우울은 음주에 있어 매우 주요

한 요인으로, 우울과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을 내포한 사

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여 감정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음주 등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S. A. 

Brown, M. Goldman, A. Inn, & L. Anderson, 1980; 

W. Jeong, 2006; G. M. Kushner, J. K. Sher, & D. J. 

Erickson, 1999; B. A. Lewis & K. H. O'neil, 2000; T. 

Park & W. Shin, 2011). 즉, 우울과 역기능적 태도의 상

관관계가 알코올 중독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

석되었다(T. J. O'Farrell & W. Fals-Stewart, 2003). 이러

한 우울과 음주의 상관관계는 남성음주자에 비해 여성음

주자의 경우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R. I. Lipton 

(1994)에 따르면, 여성의 문제성 음주행동이 발생하는 여

러 복합 요인 중 대부분의 경우 외로움이나 슬픔, 우울과 

같은 감정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음주를 하게 되며, 남몰

1) 고위험음주율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 이상(여자 5잔)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분율, 만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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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혼자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이

와 비슷한 선행연구 결과를 찾을 수 있는데,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의 음주가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왔기 때문

에 여성들은 주로 혼자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 

Kim, 1996; J. Lee & S. Kim, 2000; H. Park & J. Lee, 

2011). 이렇게 혼자 술을 마시는 여성 음주의 특성상 그 

심각성이나 중독성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며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J. Lee & S. Kim, 2000). S. Lim, 

H. Cho and Y. Lee(2005)의 연구와 Y. Shin and Y. 

Kim(2009)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찾을 수 있는데, 

여성 알코올중독자들은 정서, 심리적 스트레스로부터의 

도피처로 음주를 시작하고 그 패턴이 반복되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의 알코올 중독은 남성과 달리 환경적 

측면의 영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여성의 

음주는 남성의 음주패턴과 다르게 생활 스트레스 사건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여성들은 인간관계의 문제를 경험하

면서 더 많은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 Kim, Y. 

Choi, and J. Choi(2003)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

이 음주를 하게 되는 인간관계의 문제는 대부분 가족과 

관련된 사건들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경우 문제

성 음주행동을 하게 된 배경에 직업이 높은 관련성을 가

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문제성 음주행동은 가족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 Park & J. 

Lee, 2011). 특히 여성은 배우자나 남자친구를 통해 음주

를 시작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J. Copeland 

& W. Hall, 1992). 이를 종합해 볼 때 여성의 음주는 환

경적으로 가족과 같이 친밀한 사람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여성의 음주행동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적 지지망, 즉 가족과 같이 

친밀한 관계에 대한 통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Y. Shin & Y. Kim, 2009). J. E. Turnbull(1994)

은 여성 알코올 중독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어

머니의 알코올 중독과 부모와의 갈등을 꼽았으며, S. C. 

Wilsnack(1982)은 음주를 촉진시키는 배경으로 배우자나 

부모의 죽음, 자녀 가출 등 가족 관련 사건들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M. K. Skaff, J. W. 

Finney, and R. H. Moos(1999)와 S. Jung(2007)의 연구

에서도 여성의 폭음문제는 남성과 달리 가족관계의 문제 

및 지인의 사망과 같은 정서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폭음과 같은 음주문제를 다룸에 있어 폭음을 개

인의 문제로 규정하는 접근법과 함께, 문제성 음주행동에 

대한 가족체계적 접근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T. Park 

& J. Park, 2011; T. Park & W. Shin, 2011). 음주와 가

족의 상관성을 살펴본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녀의 알

코올 사용은 부모와의 관계, 가족 갈등 등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 J. Mathijssen et al., 2014). 

G. M. Barnes, J. H. Hoffman, J. W. Welte, M. P. 

Farrell, and B. A. Dintcheff(2006)의 연구에 따르면 부

모의 지지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음주행동에 있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 D. Scheer, L. M. 

Borden and J. F. Donnermeyer(2000)의 연구는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가족갈등은 자녀들의 알코올 및 약

물 남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긍정적인 가족관

계는 알코올과 같은 물질 남용 조절의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부모양육태도 

및 가족기능은 자녀들의 음주행동에 있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G. M. Barnes, A. S. Reifman, M. P. 

Farrell, and B. A. Dintcheff, 2000; G. M Barne et al., 

2006; S. D. Scheer et al., 2000;). 더불어 자녀들이 경험

하는 부모와의 갈등은 문제성 음주행동을 나타내는 자녀

들의 주요 음주 요인으로 작용되기도 한다(J. K. Tak, 

2000; T. Park & W. Shin, 2011). 특히 자녀들의 알코올 

사용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가족과의 갈

등은 아들보다는 딸의 음주행동에 더 밀접한 연관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A. B. Kelly et al., 2011). 

다음으로 가족 전체를 하나의 체계로 살펴본 연구결과

들에 의하면 가족의 지지적 의사소통과 감정교류는 음주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알코올 사용의 성공적인 조절이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M. C. Beattie & R. 

Longabaugh, 1997; E. C. Duttona, T. Adams, S. 

Bujarski, L. C. Badour, & T. M. Feldnera, 2014; A. J. 

Gordon & M. Zrull, 1991; J. A. Tucker, R. E. 

Vuchicich, & M. M. Pukish, 1995;). 특히 음주문제를 

가진 가족은 그렇지 않은 가족에 비해 역기능적 의사소통

과 부정적 메시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 Sheridan & R. Green(1993). 즉, 기능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음주 문제에 있어 중요한 열쇠임을 알 수 있다(D. 

M. Ackard, D. Neumak-Sztainer, M. Story, & C. 

Perry, 2006; P. Noller & V. Callan, 1990).

여성의 음주는 그 동기와 패턴 그리고 결과에 이르기까

지의 모든 영역이 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여성의 문제성 음주행동에 대한 효과적 개입

을 위해서는 개인으로서의 여성과 그 가족에 대한 정확한 

통찰 및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족의 의사소통과 전반적인 

가족관계를 살펴보는 개입방법이 자녀의 음주문제 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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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개입방법임을 기대할 수 있다. 

2. 치료적 준거틀

1) Bowen의 가족체계이론

Bowen에 따르면 모든 개인은 감정 체계(feeling sys-

tem), 정서적 체계(emotional system) 그리고 지적 체계

(intellectual system)로 구성된 세 개의 체계를 갖는다(C. 

G. Aaron, 2005).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의 핵심은 자아

분화(Differentiation of Self)이다. Bowen은 자아분화를 

한 개인이 감정 시스템의 혼란 속에서 동시에 객관적 감

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S. Bartle-Haring & A. 

Lal, 2010; M. Bowen, 1978). 다시 말해, 자아분화는 두 

가지 요인들 가운데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a) 인지

적 기능에서의 감정과 사고의 균형, (b) 관계에서의 친밀

함과 자율성 사이의 균형이라고 규정하였다(S. Bartle-Haring 

& A. Lal, 2010; M. Bowen, 1978). 그러므로 자아분화는 

높은 수준의 융합(fusion)을 중시여기는 중요한 관계에서

도 한 개인이 자율적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S. 

Bartle-Haring & A. Lal, 2010). Bowen은 낮은 자아분화 

수준을 융합(fusion)이라고 표현하였다. Bowen의 이론의 

또 다른 개념은 한 가족은 그 가족의 삶의 방식을 다음 

세대에도 전수시킨다는 것이다(M. E. Kerr & M. Bowen, 

1988). Bowen은 개인주의적 접근과 다르게 가족을 하나

의 체계로 이해하였고, 한 개인을 전체 가족체계의 한 부

분 요소로 보았으며 가족을 하나의 정서체계로 묶어 이해

하였다(Y. Kim, 2002; T. Park & J. Yu, 2012). 특히, 가

족의 분화수준은 개인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며, 원가족에

서 잘 이루어진 분화경험을 가진 개인은 새로운 가족체계

에서 또한 감정적으로 밀착되거나 융해되지 않는다(T. 

Park & J. Yu, 2012). 그러나 원가족에서 미분화된 개인

은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융합하는 것으로 감정체계

를 이루고자 한다. Bowen은 가족구성원들이 그들이 이성

적 생각과 감정을 가족체계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에 어려

움을 경험한다고 하였다(C. G. Aaron, 2005). 미분화된 

가족을 경험한 개인은 성인이 되어 새로운 가족을 이룬 

후에도 감정적으로 의존하고자 하며, 삼각관계를 만들어 

불안을 극복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삼각관계를 

Bowen은 가장 불완전한 관계체계로 보았다. 삼각관계를 

통해 개인은 일시적인 불안 감소 및 스트레스 감소를 경

험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가족 정서체계에 

더욱 혼란을 가중시켜 증상이 나타나게 한다고 주장하였

다(I. Goldenberg & H. Goldenberg, 2013). 

이와 같이 Bowen의 가족체계 이론은 원가족으로부터

의 자아분화와 다세대전수 과정에 초점을 두는 모델로서

(T. Park, 2001), 본 연구의 분석 사례에 적합한 가족치료 

모델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내담자 어

머니의 원가족 내 미해결 된 모녀관계(내담자의 외할머니-

내담자의 어머니)가 현재 핵가족 내의 모녀관계(내담자 

어머니-내담자)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 이러한 모녀관계의 문제가 내담자의 폭음을 증폭시키

는 주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원가족을 통찰하

여 현재의 문제를 이해하는 Bowen의 가족치료 모델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체계이론을 적용하여 내담자의 폭

음을 한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문제가 아닌, 가족체계적 

상호작용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MRI 상호작용적 가족치료 모델

MRI(Mental Research Institute) 모델은 의사소통과 

체계 개념에 기반을 두고, 내담자의 증상에 초점을 맞춘 

단기치료 접근법이다(T. Park, 2009). 다시 말해, 가족 체

계 내에서 관찰되는 현재의 상호작용(관계)에 관심을 두

고(T. Park, 2001), 가족 내의 명료한 의사소통이 가능하

도록 하는 것에 치료의 목적을 둔다. 

MRI 집단에서는 가족의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족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시도해온 방식에 의해 오히

려 문제가 유지된다고 본다. MRI 관점에 의하면, 문제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인해 발달된 것으로 문제를 잘못 다

루는 것과 문제 해결 시도의 실패와 동일한 문제해결 방

식의 적용이다(P. Watzlauick, J. H. Weakland, & R. 

Fisch, 1974). 즉,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해 온 방식들로 인해 유지되거나, 또는 악화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MRI 모델을 적용하는 치료자는 

내담자가 고수해오던 기존의 해결책을 대체할 새로운 해

결책을 제시하는 일차적 의무를 갖는다(J. H. Weakland, 

1993).

한편,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은 자녀의 음주 문제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A. R. 

Anderson & C. S. Henry, 1994; R. Jessor, M. S. 

Turbin, & F. M. Costa, 1998). 특히 자녀의 성별이 여성

일 경우, 가족갈등이 음주문제와 더욱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 B. Kelly et al., 2011). 따라서 

가족 체계 내 의사소통에 초점을 둔 본 치료 모델은 내담

자(성인 여성)와 내담자 가족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

식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며, 그동안 유지되어 온 역기능적 

의사소통방식을 기능적으로 변화시켜 내담자가 가지고 있

는 폭음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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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members Characteristics

Father(58)
Infidelity, Family of origin's sunshine son, Excessive nagging, Never complimented the children , Ignored 

wife, Diligent, Brusqueness, Social success, Having high earning power

Mother(56)

Grew up being discriminated agains(education deprivation), Unresolved hatred and fury toward her mother, 

Deep love to husband, Discriminated between son and daughter, Having high earning power, Gap of social 

status between husband and wife, Cheerful personality

Daughter

(Client,30)

Binge drinking, Lack of confidence, Could not openly talk about her feelings, Experience of date violence 

in 20's, Brusqueness, Having stress from mother afraid of father, Having high earning power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Client's Family 

한 내담자가 폭음을 하였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

족들이 시도해온 기존의 해결책을 파악하고 치료자가 효

과적인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본 이론은 매우 적합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료자는 

MRI 모델을 치료적 준거틀로 활용해 내담자(딸)가 폭음

을 반복하는 문제요인을 탐색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담자 가족들이 지속해왔던 기존의 해결책을 발견하고자 

했다. 또한 치료자는 가족 구성원들이 지금까지 사용해왔

던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의 기능적 변화를 통해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먼저, 내담자(딸)의 폭음정도는 알코올 중독 수준에 미

치지 않았으며, 내담자 가족은 딸의 폭음이 가족 관계 스

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내담자가 직접 

가족치료를 의뢰한 사례이다. 본 사례는 아버지(58), 어머

니(56), 딸(30), 아들(26)로 구성된 4인 가족으로 딸의 폭

음 문제로 내담하게 되었고, 상담 진행에 있어 남동생은 

학업문제로 참여하지 않았다. 상담은 2013년 9월부터 10

월까지 총 9회기가 진행되었고, 모든 상담회기는 60분 이

상 진행되었다. 또한 딸(1, 2회기), 어머니(3, 4회기) 아버

지(5, 6회기)를 대상으로 개별상담이 진행되었고 모녀상담

(7회기), 부녀상담(8회기), 가족상담(9회기)이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내담자와 가족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자원들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 자원들은 내담자 가

족의 가족치료가 효과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는데 큰 원동

력이 되었다. 내담자의 아버지는 성실하고 부지런하여 가

정과 직장을 모두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아버지는 가족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내담자(딸)의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를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어머니는 신혼초기부터 지금까지 남편을 깊이 사랑

하고 있었고, 타인의 의견을 잘 수용하는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어머니의 긍정적 자원은 가족치료

를 통해 남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어머니의 긍정적 자원은 어

머니로 하여금 치료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딸

에 대한 자신의 비효과적인 양육태도를 인지하고 빠르게 

변화 할 수 있게 하였다. 부모의 이러한 긍정적 자원이 

내담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내담자는 상담을 통해 부모가 

변화되었다고 느끼고 자신 또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2. 연구질문 

연구질문 1. 딸의 폭음에 영향을 미친 가족 요인은 무

엇인가?

연구질문 2. 가족의 변화를 위한 치료자의 개입방법은 

무엇인가?

연구질문 3. 가족치료의 개입 이후 나타난 성인자녀(딸)

와 가족의 변화는 무엇인가?

3. 분석방법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는 내담자(딸)의 폭음문제에 영향을 미친 요인

을 살펴보기 위해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Creswell 

(2012)에 따르면, 사례연구는 명확한 경계선이 있는 하나 

또는 다중 사례의 현상을 탐험하는 방법론이다. 또한 사

례연구는 연구자가 하나 또는 다중사례의 경계선 안에서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진다. 연구자

는 치료자가 가족치료 과정에서 적용한 MRI의 상호작용

적 가족치료 모델과 Bowen의 가족체계이론에 초점을 두

고 내담자 가족체계에서 나타난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

과 해결되지 않은 원가족 문제를 분석하고 개념을 도출하

였다. 연구자는 도출된 개념들의 범주화를 통해 개념을 

추출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상위 범주를 발견하였고, 발견

된 개념들은 M. B. Miles and A. M. Huberman(1994)

이 제시한 메트릭스와 네트워크 방법을 사용하여 개념간

의 상호작용과 인과관계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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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Genogram

다. 네트워크 방법은 통합적 접근에 적합하며, 여러 변인

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보여주어, 사례연구에 

적절하다. 또한 매트릭스는 다양한 변인들의 교차 및 상

호작용을 보여주기 때문에 변인을 도출하는 분석에 매우 

유용하다(M. B. Miles & A. M. Huberman, 1994).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높이고, 상담의 효과성과 진행

과정에서의 변화를 도출해내기 위해 상담 축어록 9회기 

분과 음성녹취 자료, 그리고 치료자의 상담일지를 함께 

활용해 자료의 삼각화를 꾀하였고, 상담 시에 진술된 내

용들은 필요에 따라 본 연구에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과

정에서도 치료자와 연구자 및 동료연구자들이 토론을 통

해 연구자의 삼각화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가

족치료자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20년 동안 가족치료 임

상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교 교수이며, 삼각화에 참여

한 동료연구자들은 모두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가족치료에 

대한 질적 연구경험이 있는 연구자들로서 질적 연구의 객

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는 윤리적 측면

을 고려하여 내담자 가족에게 동의를 구하고 상담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내담자 가족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부분은 

모두 삭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사례에 대한 개요

내담자는 친구들 또는 가족들과의 술자리에서 지나치게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때론 혼자 자기 방에서 가족 모

르게 폭음을 하고 쓰러지는 형태가 반복되었다. 내담자는 

특히 어머니가 답답하였고 남동생과의 차별대우로 인해 

내담자는 가정에서 매우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내담자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잦은 부부싸움을 목격하

였고, 그 과정에서 아침상을 뒤집어엎고, 물건을 집어던지

는 아버지의 폭력성과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당한 폭력적 

체벌로 인해 부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

가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가족 간의 관계가 매우 소원해

졌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외도를 한 남편에 대한 분노

를 내담자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내담자의 부모는 모두 

술을 좋아하며 내담자의 가족은 함께 술을 마실 때 비로

소 대화가 가능하였다. 또한 내담자는 어린 시절부터 성

인기까지 줄곧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였고 자신감이 

부족하였으며, 가족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스트레스

나 어려움 등을 이야기 하지 못했다. 그로인해 내담자는 

초등학교 시절에는 도벽이 있었으며, 성인이 된 후에는 남

자친구에 대한 집착과 폭력을 경험하였고, 현재는 폭음을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었다.

2. 내담자(딸)의 폭음문제에 영향을 미친 가족 요인 

내담자의 폭음문제에 영향을 미친 가족 요인으로는 가

족구성원들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원가족과의 미분화된 

정서문제로 인한 비효과적인 양육태도, 그리고 특수한 가

정환경과 가족문화가 나타났다. 위와 같은 요인들은 

Bowen의 가족체계 이론과 MRI 의사소통 이론에 근거하

여 가족 내 불안과 스트레스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판단

되는 주요개념들을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내담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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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1 Category 2 Category 3 Concept

Dysfunctional 

communication

 of the family

Dysfunctional 

communication of 

parents 

(husband-wife)

Strong vs. Strong 

language provoking a  

fight 

Straightforward language, used strong language since the beginning 

of their honeymoon.

Wife being ignored 

(by husband)

Scornful language ignoring the wife’s intelligence level, the husband 

urging the wife to study

Dysfunctional 

communication of 

parent-child

Disapproving and 

disdainful language 

toward children

Gave up on the children, both parents never complimented the 

children

Excessive nagging Sickening nagging, the whole family nagged to an excessive degree.

Child who could not   

openly talk about her 

feelings

Parents’ indifference to the daughter’s feelings since her childhood, 

the daughter who drinks alone and keeps her feelings inside

Ineffective 

rearing attitude 

owing to 

emotional 

problems from 

the family-of-

origin

Undifferentiated 

emotions from the 

family-of-origin

Mother who grew up 

being discriminated 

against, father who grew 

up being treated well

The mother (middle school graduate) who was the only child to 

not receive higher education among four children in her family, 

and the father as the first of six children in his family was fully 

supported by his family

Mother who could not 

solve the relationship 

with her mother

Unresolved hatred and fury toward her mother (passed away)

Poor rearing 

attitude 

Rearing attitude: the 

predominance of 

men over women

Parents’ discrimination on financial support between the son and 

the daughter and imposing domestic responsibilities only on the 

daughter (the son did nothing at home)

Peculiar 

environment 

and culture of 

the   client family

Client victimized by 

the father’s 

infidelity

Daughter who had   

become a punching 

bag of her mother

The mother who took out her stress and anxiety due to the father’s 

infidelity on the daughter

Neglected daughter

The mother could not take care of children because of the father’s 

infidelity, the daughter who had to take care of everything by herself 

“continued"

Family culture 

familiar with 

alcohol

Alcohol =

communication buffer

Did not usually talk, but could have conversation while drinking, 

only talked with friends after a couple of drinks

Drinking culture
Both paternal and maternal grandmothers were fond of drinking, 

family members liked drinking and were permissive toward it

Table 2. Factors that Influences the Client's Binge Drinking

족의 특수한 가족환경과 가족문화 요인은 내담자가 어머

니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 요인과 그 집안에서 

내려오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식을 근거로 도출하였

다. 또한 본 연구는 내담자 가족 내에서 나타나는 음주문

화가 내담자의 음주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주요 개념으로 도출하였다.

1) 가족구성원들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가족구성원들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부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방식과 부모-자녀 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방식이 

포함되었다. 먼저, 부부의 역기능적인 표현방식을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신혼초기부터 서로 지지 않으려는 

‘강(强) vs 강(强) 말투’로 인한 다툼이 잦았다. 그 사이에

서 내담자는 극심한 공포와 아버지의 폭력적 분노표현을 

수차례 목격하였으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무조건 순종

하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않았다. 또한 아버지(남편)

의 경우 어머니(아내)를 무시하는 말투를 많이 사용하였

으며, 아버지의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이 자녀들에게도 영

향을 미쳐 어머니를 은근히 무시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사

용하고 있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가 내담자(딸)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말투를 사용하

였으며, 그로 인해 내담자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다. 

또한 가족구성원들 모두 지나친 잔소리- ‘돌아버리게 만드

는 잔소리‘를 사용하여 듣는 상대로 하여금 더 이상 대화

를 나누고 싶지 않도록 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였

고,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속 이야기를 터놓고 나누지 못

하였다. 그 결과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혼자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폭음을 하며 해소하는 방식을 선택하

였다. 

(1) 부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① 싸움을 일으키는 강(强) vs 강(强) 말투

“<딸> (부모가 관계가)안 좋으셨죠. 계속 부딪치셨죠. 

진짜 싸우신 기억밖엔 없어요. 그리고 또 워낙 말투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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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다 강하시니까 (중략)”(1회기, 딸 상담)

“<어머니> 그러니까(부부가 충돌할 때 어머니의 의사

소통 방식이) 완전 직구를 던지니까 그렇지, 조금 이렇게 

돌아가면 쉽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하고 싶

은 말 바로 팍 해버린다거나, (중략)”(4회기, 어머니 상담) 

② 무시당하는 아내(어머니)

“<어머니> 남편하고 특히 사회적인 문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사 이런 거 이쪽으로 남편 아무래도 박식하

잖아요. (남편이) 진짜 한국사 같은 것도 너무 잘 알고 있

거든요! 아 진짜 그 때도 많이 아, 내가 역시나 무식하구

나.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무시할 때도 있었죠. (남편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했어요.”(4회기, 어머니 상담)

“<아버지> 제가 (아내를) 좀 무시했습니다. 공부를 좀 

해라. 공부를 좀 해라. (5회기, 아버지 상담)

(2) 부모- 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① 자녀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말투

“<내담자> (소개팅 상대 남성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그러니까 뭐 어릴 때부터 일을 해가지고. 뭐 월급은 과장

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하나만 보고서 너가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너무 제일 충격 받은 게 그거였어요. (1회

기, 딸 상담)

“<내담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한테 되게 인

정을 많이 받았어요. 영어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도 저 

되게 좋아하셨고, 또 이미지가 모범생 이미지니까 좋아하

셨는데, 집에 오면 뭔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게 컸던 것 

같아요. 항상.”(7회기, 딸과 어머니 상담)

② 돌아버리게 만드는 지나친 잔소리

“<내담자> 네. 대박 잔소리에요. 시끄러울 정도로. (중

략) 우리 집이 다 그래요. 잔소리 한 번 터지기 시작하면

은. 동생도 보면 그렇고.”(1회기, 딸 상담)

“<내담자> 저는 진짜 잔소리 안 하는 타입이에요. 제

가 싫어서. 너무 질려서. 그러니까 아빠한테도 질렸고, 엄

마한테도 질리고, 동생한테도 질려서”(2회기, 딸 상담) 

③ 가슴 속 이야기 터놓지 못하는 자녀

“<내담자> 다른 가족 같았으면 혹시 무슨 일 있니? 물

어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집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어머니> 응, 그러니까 챙길 줄을 몰라. <내담

자> 아, 그런가보다. 얜 왜 또 이렇게 화가 나있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아요. 뭔 일 있니? 이렇게 물어봐줘

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7회기, 딸과 어머니 

상담) 

“<치료자> 근데 그럴 때 본인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내담자> 옛날 같으면 저도 짜증 팍 냈죠. 요즘은 안내잖

아. 대신에 술을 마시죠. 저 혼자 그냥 묻고 가는 거

죠.”(7회기, 딸과 어머니 상담) 

2) 원가족과의 미분화된 정서문제로 인한 잘못된 양육

태도

본 사례에서 내담자의 부모는 모두 원가족으로부터 미

분화된 정서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내담자의 어머니의 경

우, 어릴 적부터 친정어머니로 인해 늘 가족의 희생양이 

되어야만 했고 다른 형제들과 심한 차별을 경험하였다. 

그로 인해 4남매 중 유일하게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중

학교를 졸업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아들만 챙기는 친정

어머니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았던 어머니는 자녀들을 양육

함에 있어서도 딸보다 아들을 더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어머니는 가사와 관련하여, 현재 무직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아들은 자신이 먹은 그릇 하나 씻지 못

하게 하였으나 대학원과 직장을 병행하고 있는 내담자에

게만 가사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내

담자를 비난하였다. 또한 어머니는 사망한 친정어머니에

게 여전히 미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늘 자신을 가족의 희

생양으로 삼았던 친정어머니로 인해 모녀관계의 애틋함을 

경험해본 적이 없었다. 그로 인해 내담자 어머니는 딸과 

친밀한 모녀관계를 맺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한편, 내

담자의 아버지는 이와 반대로 원가족에서 장남이라는 이

유로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성장하였고, 6남매 중 가장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였다. 아버지의 원가족 또한 여자 

형제들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는 남존여비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현재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에서도 아들과 딸

을 차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내담자

는 자신의 어머니가 친정어머니로부터 경험했던 부정적인 

감정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었으며, 부모로부터 아들인 동

생과의 차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1) 원가족으로부터 미분화된 정서

① 친정어머니에게 차별받고 자란 모(母), 대우받고 자

란 부(父)

“<내담자> 외가를 보면, 이모 세분은 다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셨는데, 저희 엄마만 또 집안일 하시느라 고등

학교 졸업 못하시고서. (2회기, 딸 상담)

“<내담자> 근데 우선은 친가는 아버지 중심. 아버지가 

잘 나셨으니까. 다른 식구들은 일을 할 때 아빠 혼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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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모들도 우리 

아빠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 

하셨으니까.”(2회기, 딸) 

“<어머니> 그래서 오빠가 또 대학 가게 되니까 제가 

고등학교 가잖아요. 그래서 둘이는 또 못 보낸다 그래 가

지고 제가 희생(중학교만 졸업하게) 된 거죠.”(3회기, 어머

니 상담)

② 친정어머니와 관계를 풀지 못한 모(母)

“<어머니> 저는 아직도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제가 

진짜 엄마를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엄마한테 가

면 울고 오고 그러는데도. 마음속에는 아직도 엄마에 대

한 원망이 있어요. 그걸 풀어야 되는데 그걸 못 풀고 있

네요.”(3회기, 어머니 상담)

“<아버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장모님)에 대해

서 원망을 많이 했죠.”(5회기, 아버지 상담)

 

③ 잘못된 양육태도 

가. 남존여비 사상의 양육태도

“<내담자> 그냥 여태까지 그랬던 마음들이 한 번에 다 

확 터진 듯한 느낌? 그냥 이번에 등록금도 원래 학자금 

대출을 못 받았었어요. 그것도 이제 아빠한테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엄

마가 도와주셔가지고 아빠한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아빠의 쪼잔함?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동

생(아들)한테는 지금 공무원 준비한다고 학원, 인터넷 강

의 듣는 거, 대주시고 하는데 나 대학원 간다는 거에 대

해서 빌려준다는 것조차 그렇게 힘드신가 하는 생각이 드

는 거예요.”(7회기, 딸 상담) 

“<내담자> 그러니까 동생(아들)은 하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보면 걔는 공부한다고 있어요. 그 이유 때문에 아

무 것도 안 시켜요.”(8회기, 딸 상담)

3) 내담자 가족의 특수한 환경 및 문화

내담자의 아버지는 약 8년 간 한 여성과 외도관계를 

지속해왔고, 가족들은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내담

자 아버지의 오랜 외도로 인해 어머니는 극심한 스트레스

에 시달렸으며 가족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더욱 악화되

었다. 특히 어머니는 남편의 외도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와 

하소연을 내담자에게 표현하였다. 그리고 어머니는 남편

의 외도로 인해 자녀들을 신경 쓰지 못하고 방치하였다. 

그로 인해 내담자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극심한 스

트레스를 받았으며, 감정을 혼자 삭이고 스트레스를 스스

로 해결하는 방식을 지속하게 되었다. 

또한 내담자의 가족은 친가와 외가 모두 술에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친조부와 외조부는 술을 잘 

못하지만, 친조모와 외조모는 음주와 흡연을 모두 즐겼고 

상대적으로 여성의 음주에 대해 관대한 가족문화를 가지

고 있다. 또한 내담자의 가족은 평소에는 속마음을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술을 마시면 서로에게 이야

기를 터놓는 가족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가족문화

의 영향으로 내담자는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으며, 가족들과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내담자는 술을 대화의 윤활유로 

사용하는 다른 가족구성원들과 다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충동적으로 폭음을 하였다. 

(1) 아버지의 외도로 희생양이 된 내담자 

① 엄마의 신문고가 되어버린 딸

“<어머니> 그러니까 아빠가 그 일이 있고나서부터, 중

2 그 때부턴 거 같아요. 또 그리고 계속해서 딸한테 아빠

를 나쁜 사람이라고 욕했던 거예요. 그러면 또 딸은 그걸 

다 듣고 엄마가 얘기할 때가 없으니까 다 얘기하는 거예

요.”(3회기, 어머니 상담)  

“<아버지> 좀 불안했겠죠. 근데 자녀들이 불안해하는

데 그 당시에 애들은 약간 엄마 편을 들면서, 서로 엄마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고요.”(6회기, 아

버지 상담)

 

② 방치된 딸

“<내담자> 네 그 때 엄마는 또 신경 쓸 틈이 없으셨

고. <치료자>엄마는 아빠문제가 터져버리면 온통 신경이 

거기로 다 가고 우울증까지 오실 수 있지요. <내담자> 

네. 어릴 때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얘기를 쉽

게 터놓지 않고 그냥 혼자 해결해버리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도 잘 얘기 안했었어요. 옛날에.”(7회

기, 딸과 어머니 상담)

(2) 술과 친숙한 가족문화

① 술 = 대화의 윤활유

“<치료자> 양쪽이 다 문화가 술문화군요. <내담자> 

네. 그러니까 저희 집은 술을 마셔야. <치료자> 얘기가 

되요? <내담자> 네. 저도 그래서 친구들 만날 때도 평소

에 말을 잘 안하다가 술을 마셔야 얘기를 해요. 그러다보

니까 술을 마시는 거예요.”(1회기, 딸 상담)

“<아버지> 우리가(가족) 뭐 소주 한잔 하면서 서로 이

런저런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를 하죠.”(5회기, 아버지 상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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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ention method Contents

Problem assessment 
make parents to recognize client got stress from them, find out the reason of client's binge drinking, 

helped recognize unrecognized problems

Helping to gain insight and 

understand the problems of the 

parents’ family-of-origin

helped the wife and the husband understand their own and spouse’s family-of-origin, and the daughter 

understand her parents’ family-of-origin

Connecting the past(the 

family-of-origin) and the 

present

Explained that the mother’s unresolved emotions and problems from her   family-of-origin was identically 

shown in her relationship with daughter and  that the rearing attitude – the predominance of men 

over women – was transferred from the parents’ family-of-origin.

Identifying previously  

attempted solutions

Asked questions on attempted solutions to solve the daughter’s binge drinking problem, and helped 

the client family members understand the adverse effect of their previously attempted solutions by 

asking them for specific instances.

Making aware of new changes 

Asked each family member about new changes since family therapy   intervention; helped the client 

family members discover changes unrecognized by asking them for detailed answer. Continuously asked 

questions about new changes in family counseling sessions (session 7,8&9) so that changes felt by the 

client could also be recognized by other family members 

Attempting new 

communication method

Suggested new communication method different from the previous family communication method, 

attempting communication method with which the daughter talked to her mother about her current 

stress, collaborated with the client to find a communication method with which the daughter could 

openly talk about her feelings in order to solve the cause of her binge drinking, suggested a new 

communication method where the father sided with the daughter when she spoke her mind.

Table 3. The Therapist's Intervention Method for Client's with a Binge Drinking problem and Her Family 

② 술문화

“<내담자> 외할머니도 (술) 잘 드세요. 같이 많이 마셨

어요. 우리 아버지랑 같이. 술도 담그시고.”(1회기, 딸 상

담)

“<어머니> 아빠(남편)와 저도 술을 좋아하거든요. 집안

이 술문화가 되어 있어요.”(3회기, 어머니 상담)

3. 가족의 변화를 위한 치료자의 개입방법

치료자가 활용한 개입방법으로는 내담자의 문제 인식시

키기, 원가족 문제에 대한 통찰하기, 원가족문제와 현재를 

연결시키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왔던 방식에 대해 

질문하기,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 및 변화 인식시키기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개입방법으로 인하여 내담자 가족은 

내담자 폭음문제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변화가 일어났다. 

1) 내담자의 문제인식 시키기

치료자는 내담자와 부모에게 현재 표면적으로 나타난 

내담자의 폭음 문제는 가족 내 스트레스 및 해결되지 감

정문제 등으로 인해 발생된다는 것을 인식시켰다. 즉, 내

담자의 폭음문제는 가족 내 숨겨진 문제들로 인한 결과물

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가족구성원들의 숨겨진 문제들

을 밝혀내고 인식하도록 하는 개입기법을 활용하였다. 

“<치료자> 그렇지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와 같은 스트

레스 받았을 때 자녀들한테 그 스트레스가 내려가지 않았

느냐 이거에요? <어머니>애들한테 진짜 많이 내려갔죠. 

그러니까 딸아이가 도피처가 없었겠지요. <치료자>그럼 

따님이 그 불안한 엄마아빠 사이에서 자신의 문제를 내놓

을 틈이 있었냐는 거에요? 그렇게 못하지 않았을까요? 

<어머니>맞아요. 희생양이었죠.”(7회기, 딸과 어머니 상

담) 

“<치료자> 근데 저는 따님이 사실 저한테 상담을 의뢰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것 같다는 거고. 그거로 인해서 자신감이 결여 돼있고, 또 

하나는 그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거로 이성 친구

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음주로 간

다라는 거에요.”(8회기, 딸과 아버지 상담)

“<치료자> 상담하면서 느꼈던 건데, 따님이 의외로 아

빠한테 대화를 좀 삼간다고 할까요?”(8회기, 딸과 아버지 

상담)

2) 원가족 문제에 대한 통찰 및 이해시키기

치료자는 가족구성원들로 하여금 원가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개입기법은 가족구성원들이 자

신의 원가족 문화 및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 통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상담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치

료자가 서로 다른 원가족 문화와 경험에 대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개입

기법은 내담자와 내담자 가족은 그동안 서로 이해하지 못

하고 배척해오던 상대방의 행동 및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폭음문제를 가진 성인자녀(딸)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연구 11

- 41 -

“<치료자> 어머님하고 아버님 집안 상황은 완전히 반

대라는 거에요. 아버님은 오히려 집안에서 아버님이 가장 

고학력이시고 직업적으로도, 신분적으로도 가장 상승하신 

분이고, 어머니 쪽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이쪽 집은 다른 

형제들은 다 대학을 나왔고 나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중학교 밖에 못 나왔다 라는 거죠. 그러면 상황이 가

정적으로 볼 때 어머니, 아버님의 위치가 반대였다 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따님하고 걸려있는 이면에는 어머니가 

친정어머니하고 관계가 크게 걸려있었다는 거거든요.”(5회

기, 아버지 상담) 

“<치료자> 지금 엄마가 할머니와의 관계에서 할머니가 

불같으시고 악바리 근성이 있고 과도한 역할을 하는 여장

부 스타일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도 또한 불같단 말

이지요. 그럼 엄마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외할머니한테 

속상한 마음을 내놓고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해보셨겠냐

고요?”(7회기, 딸과 어머니 상담)

3) 과거(원가족)와 현재의 연결 

치료자는 내담자 가족들로 하여금 원가족 문제에 대한 통

찰과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가족이 겪고 있는 문제 및 스트

레스 상황이 과거 원가족에서도  지속되어 왔었다는 것을 인

식시켰다. 치료자는 과거(원가족)와 현재의 연결시키기 기법

을 활용해, 가족 내 문제 발생 시 서로에게 탓을 돌리며 비난

하는 방식을 자신의 원가족과 연결하여 인식하게 되면서, 현

재의 가족 문제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원가족에서 걸려 있

는 관계가 다시 걸리고 있다는 점을 가족구성원들에게 인식

시켰다. 

“<치료자> 저는 지금 들으면서, 따님이 꼭 어머니가 

자라오셨을 때 오빠 때문에 채인 것처럼 딸도 지금 동생 

때문에 채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머니>네네. 

<치료자>맞지 않나요? <어머니>네. 네네. 그런 게 있겠네

요. 네. 그래 왔기 때문에, 네 맞아.”(3회기, 어머니 상담)

“<치료자> 근데 지금 제가 느낌이 뭐냐면, 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니 관계하고, 어머니하고 따님하고 관계가 지금 

삼대가 어떻게 보면 유사한 모습인 거고. 따님이 어머니

에게 느끼는 게 동생과 차별대우 받았다는거고 어머니 또

한 오빠하고 차별대우 받았다라는 거죠.”(3회기, 어머니 

상담) 

4) 기존의 시도된 해결책 확인하기

치료자는 본 가족치료에서 활용된 MRI 의사소통 모델

의 ‘가족의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해온 해결

책에 의해 오히려 문제가 유지 된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내담자 가족이 내담자의 폭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해

온 해결책을 확인하였다. 또한 치료자는 내담자와 부모에

게 지금까지 시도해온 해결책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여, 그동안 시도해온 해결책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시켰다. 

“<어머니> 그러면 지(딸)는 벌써 내가 (술을) 안 먹으

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래서 더 오기가 생겨서 더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치료자>더 먹어요! 그랬을 때 어머님은 

일단 따님한테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따님이 정리정돈이 

안 되거나 술을 먹고 또 자기 방 가서 또 술을 먹었을 때 

어머니가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어머니> 막 그냥 있는 

그대로 감정을 다 들어내는 거죠. <치료자>그러니까 따님

한테 어떻게 표현하시는데요? <어머니>왜 술 먹고 그렇

게 사냐고. 몸도 더 비만해질텐데 그러고 있냐고. (3회기, 

어머니 상담)

5) 새로운 변화 인식 시키기 

치료자는 가족치료가 후반부로 진행되며, 그동안의 진

행되어온 상담을 통해 내담자와 가족구성원들에게 일어난 

변화들을 확인하였다. 치료자는 내담자와 가족구성원들에

게 변화된 점을 질문하여 내담자와 부모가 인지하지 못하

고 있었던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본 개입

기법은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언어를 통해 자신의 변화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을 하는 

사람에게도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이끌어 내는데 

영향을 주었다. 

“<치료자> 어머니께서 혹시 따님하고 최근에 어떤 변

화나 차이점이 있으실까요?”(7회기, 딸과 어머니 상담)

“<치료자> 그럼 상담하기 전과 어머니께서 따님 입장

을 좀 이해를 하시고 나서, 표현방식에서 차이나 변화가 

있을까요? 옛날 같았으면 이런 상황이었으면 대화가 딱 

끊기고. 이런 것들이.”(7회기, 딸과 어머니 상담) 

“<치료자> 따님도 어떻게 엄마의 변화를 느끼실까요?  

<딸>네. 상담 갔다 오시고 나서 내가 외할머니하고도 사

이가 안 좋았지? 이러시면서 저한테도 그럴 수 있었겠다. 

엄마랑 사이가 안 좋듯이, 저랑 엄마랑 사이도 그렇게 안 

좋을 수 있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

요.”(7회기, 딸과 어머니 상담) 

6)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의 시도

치료자는 MRI의사소통 모델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

해 내담자와 가족구성원들이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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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1 Category 2 Concept

Change in the father

Cognitive change
Understood the family-of-origin and connected it with the present, and more 

deeply understood his wife

Change in communication 

method

Was able to maintain an amiable tone of voice while having conversation 

with his child, made more jokes, and had more conversation with his family.

Behavioral change
Shared house chores on day-offs or holidays, made an effort to have family 

gatherings (eating out) more often.

Change in the mother

Cognitive change
Tried to put herself in the other’s situation, acknowledged her children’s 

autonomy, deep insight on the family-of-origin

Change in communication 

method

Spoke for the daughter, became less peevish when talking, frankly talked 

about her feelings. 

Behavioral change Spent more time with her husband, and became kind to the family members.  

Change in the 

daughter

Cognitive change

Understood her parents’ family-of-origin, became considerate for and 

empathetic to her mother, became emotionally comfortable in relationship 

with her mother, became vivacious

Change in communication 

method

Made an apology first when having conflicts with her parents, could openly 

talk about her feelings, understood and spoke for her mother 

Behavioral change

Neatly organized her room, did house chores on her own, and drank alcohol 

remarkably less both in terms of frequency and amount (binge drinking 

solved)**

Table 4. Effectiveness of Therapist's Intervention in the Client with Binge Drinking and Her Family

하도록 하였다. 치료자는 내담자 가족구성원들로 하여금 지

금까지 사용해왔던 의사소통 방식이 효과 없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임을 인식시키고,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을 연

습시켰다. 그리고 치료자는 가족구성원들로 하여금 향후 가

족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효과 있는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조언하였다.  

“<어머니> 스트레스에 대해 전혀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스트레스 좀 받는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지가 어떤, 어떠한 

일이 있어。엄마 나 어떻게 해야 되? 이것도 안 해요. 진

짜. <치료자>자, 오늘 한 번 말씀해봅시다. 엄마가 일단 

이해를 하시도록. 엄마 보시고” (7회기, 딸과 어머니 상담)

“<치료자> 그럼 엄마하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

하게 내 속에 있는 걸 내놓으실 수 있을까요?”(7회기, 딸

과 어머니 상담)

“<치료자>그러니까 아버님 따님이 엄마한테 억울한 거 

동생한테 억울했을 때 아버님이 객관적으로 말씀하지 마

시고 따님의 감정이 나오게끔만 해주시라는 거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8회기, 딸과 아버지상담)

4. 가족치료로 인한 성인자녀(딸) 및 가족의 변화 

본 사례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와 딸의 변화를 통해 치

료자의 개입 효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치료자의 개입 효

과를 살펴보면, 가족구성원들(아버지, 어머니, 딸) 모두 인

식, 의사소통, 행동 영역에 있어 변화가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 모두 공통적으로 치료자의 개입을 통해 서로의 원가

족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원가족과 현재를 연결하여 서

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변화된 인식 구조를 통해 가족구성원들 간의 의사

소통방식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는데, 짜증과 비난 섞인 메

시지를 전달하던 의사소통 방식은 감소하였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의사소통이 증가하였다. 

더불어 가족구성원들의 행동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가

족구성원들은 공통적으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내담자의 경우는 가족구성

원들의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가족치료 개입 전 스트레

스를 받으면 가족들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폭음을 하

던 음주습관이 사라졌다. 또한 내담자는 가족구성원들에

게 자신의 감정을 대화를 통해 터놓을 수 있게 되었다. 

가족치료 개입의 효과는 아래 <Table 4>와 같다. 

1) 아버지의 변화

(1) 아버지의 인식변화

“<아버지> 이번 기회에 저도 교수님하고 대화하는 과

정에 있어서 잊어버렸던 옛날 부모님하고의 관계, 가족들

과의 관계, 그 다음에 제 내면에 있는 관계, 자식들과의 

관계를 대화를 나눌 수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6회기, 아버지 상담)

(2) 아버지의 의사소통방식 변화

“<내담자> 특히 아빠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한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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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혼자 술 드시면서,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술 혼자 

드시면서 밥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술 취한 상

태시니까 기분이 좋으셨겠지만, “어, 밥은 먹었어?”이러면

서 막 되게 반가운 목소리로 말을 걸어주시는데 되게 좋

더라고요.”(9회기, 가족 상담)

“<어머니> (상담 하면서) 또 조금씩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같아요. 와이프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주고. 빨래도 같

이 널다보면 뭐 농담도 하고 뭐 뒤집어 준다거나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할 일인데 왜 당신이 뒤집냐 그러고 또 웃고 

그러다보니까 생활이 서로 유머를 통해서 더 부드러워지

는 것 같아요.”(9회기, 가족 상담)

(3) 아버지의 행동변화

“<내담자> 근데 요즘은 아빠가 또 쉬시는 날 해주시니

까 이게 부딪치는 일이 크게 없어요. <치료자> 아빠가 가

사분담을 해주세요? <어머니> 많이 분담 해줘요.”(9회기, 

가족 상담)

“<아버지> 그래서 가끔 가족들끼리 회식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해서 대화를 자주 하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

다.”(9회기, 가족 상담)

2) 어머니의 변화

(1) 어머니의 인식변화

“<내담자> 네. 엄마가 상담 갔다 오시고 난 이후 딱 

첫마디가 ‘아, 내가 외할머니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지. 이

러시면서 저한테도 그럴 수 있었겠다. 엄마랑 사이가 안 

좋듯이’, 저랑 엄마랑 사이도 그렇게 안 좋을 수 있었겠

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7회기, 딸과 

어머니 상담)

“<어머니> 그리고 될 수 있는 데로 얘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지금은. 딸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지켜보고 있어

요.”(7회기, 딸과 어머니 상담)

“<어머니>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서로 더 보게 되고 

내가 옛날에 몰랐던 걸 그걸 집어내 주시니까 내가 딸한테 

그걸 못 겪어서 딸한테 그걸 못했구나.”(9회기, 가족 상담)

(2) 어머니의 의사소통방식 변화

“<내담자>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진짜 엄마가 화가 나시

거나 저한테 답답한 부분이 있으면 예전 같으면 짜증을 내

셨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원하시는 말을 좀 더 솔직하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하게 말을 하고.”(7회기, 딸과 어머니 상담)

“<어머니> 그래서 어젠 저도 운동하고 나서 맥주를 찾

았는데 (딸이) 먹고 있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너 술 

먹어?” 이럴 텐데 “그냥 00야, 한잔 줘. 남았어?”(7회기, 

딸과 어머니 상담)

(3) 어머니의 행동 변화

“<어머니> 이 상담으로 인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배려, 더 이쪽 편에 서서 제가 얘기, 행동하게 되

고. 딸도 좀 엄마를 감싸면서 얘기 하는 것 같고, 상대방

을 서로 배려하는 것 같아요.”(7회기, 딸과 어머니 상담)

“<내담자> 엄마는 가끔씩 이제 예전처럼 짜증내시고 

하실 때도 있는데 요즘은 확실히 조금 덜하신 것 같아

요.”(9회기, 가족 상담)

3) 내담자의 변화

(1) 내담자의 인식변화

“<아버지> 그래서 딸도 그걸 스스로 느꼈던 모양이에

요. 딸이 교수님하고 몇 번, 집사람도 상담 두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즈음은 딸도 예전보다 조금 많이 

성격이 쾌활해졌고 대화도 좀 잘하는 거 같아요.”(5회기, 

아버지 상담)

“<내담자> 제가 솔직히 이 상담을 의뢰한 거는 저 때

문에 바뀌길 원해서 의뢰한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이해

를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상담의 목적이란 건 그런 

거니까. 저도 변할 게 있으면 변하고 엄마아빠도 변할게 

있으면 변하고. 저는 엄마아빠를 이해할 수 있고 그게 솔

직히 목적이잖아요. 원가족을 알고 나서 솔직히 엄마랑도 

되게 많이 편해졌어요.”(9회기, 가족 상담) 

(2) 딸의 의사소통방식 변화

“<어머니> 한번 또 부딪쳤거든요. 그랬는데 보니까 정

리 다했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옛날에는 

딸이 고집이 굉장히 셌었는데, 그걸 굽히지 않았는데. 엄

마한테 잘못했다고 문자 보내고 또 아빠한테도 보내고 이

러니까. 아빠도 많이 이해하시더라고요.”(7회기, 딸과 어머

니 상담)

“<내담자> 동생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더러워?’ 이러

는 거예요. 자기가 좀 치우면 좋을 거를. 그냥 빈정빈정 

대요. 그래서 ‘아니, 엄마가 일하시니까 그렇지’ 이랬더니 

‘그렇구나’ 그러더니 들어가더라고요. (9회기, 가족 상담)

(3) 내담자의 행동변화

“<어머니> 딸은 그러니까 방부터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방 정리정돈이 좀 되고, 정리대를 사가지고 몇 일전에 싹 

정리를 했더라고요. 방에 들어가 보니까.”(7회기, 딸과 어

머니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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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Network of Overall Analysis

session Family therapy theory intervention method

1
Bowen family systems theory Connecting the past(the family-of-origin) and the present

2

3
Bowen family systems theory ,

MRI interactional family therapy model 

Connecting the past(the family-of-origin) and the present, Identifying previous 

attempted solutions

4 Bowen family systems theory
Helping to gain insight and understand the problems of the parents’ family-of-origin,  

Connecting the past(the family-of-origin) and the present

5 Bowen family systems theory Helping to gain insight and understand the problems of the parents’ family-of-origin

6
Bowen family systems theory,

MRI interactional family therapy model 

Helping to gain insight and understand the problems of the parents’ family-of-origin, 

Identifying previous attempted  solutions

7
Bowen family systems theory,

MRI interactional family therapy model 

Helping to gain insight and understand the problems of the parents’ family-of-origin, 

Problem assessment, Making aware of new changes, Attempting new communication 

method

8 MRI interactional family therapy model Problem assessment, Attempting new communication method

9 MRI interactional family therapy model Making aware of new changes

Table 5. Family Therapy Theory and Intervention Methods according to the Counseling Sessions

“<어머니> 딸이요?　뭐 하라하라 하는 것보다 어제처

럼 자기가 알아서 치워주고 이런 거 고맙죠.”(9회기, 가족 

상담) 

“<치료자> 그러면 술은? <내담자>술은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아버지> 요즘은 자제하고 있더라고요. <내담

자> 아니 그러니까 별로 생각이 안나요. 기분이 이렇게 

평온하니까 그냥 일 끝나고서 뭐 그 다음 날 쉬는 날일 

때 ‘아, 한잔하고 싶다.’ 그럴 때나 마시지 네, 뭐 무슨 기

분 안 좋아서 그런 건 없어요. (9회기, 가족 상담)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내담자의 폭음 문제에 영향을 미친 가족요인

과 상담과정에서 개입한 가족치료자의 개입방법, 그리고 

가족치료 후 내담자 가족 변화를 분석하였고 결과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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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 

첫째, 내담자의 폭음문제에 영향을 미친 가족요인에 대

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내담자의 폭음은 Bowen의 가족

체계이론 및 MRI의사소통 이론에 근거하여 가족구성원들

의 역기능적 의사소통방식과 원가족과의 미분화된 정서문

제로 인한 비효과적인 양육태도가 도출되었고 내담자의 

폭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트레스와 음주습관과 관련 

있는 내담자의 특수한 가정환경 및 가정문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가족구성원들의 역기능적 의사소통방

식은 부부 및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으로 구분되었다. 

부부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인하여 신혼 초기부터 싸

움이 잦았으며,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는 말투를 사용하였

다. 부모와 자녀사이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을 인정해 주지 

않아 내담자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부모 모두 

매우 심한 잔소리를 사용하여 내담자는 극한의 스트레스

를 받아왔다. 또한 내담자는 부모님에게 속 이야기를 터

놓지 못하고 혼자 삭히며 술을 마시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내담자의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친정어머니

에게 차별대우를 받았으며, 특히 친정어머니의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해 늘 희생양이 되어야만 했다. 현재도 친정

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어 그 감정이 해

결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원가족으로 부터 모녀관계 형성

에 대한 학습이 없어, 현재 내담자(딸)와도 스트레스 주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 또한 어머니는 친정어머니와 마찬가

지로 딸과 아들을 심하게 차별하여 딸에게 스트레스를 주

고 있었다. 다음으로, 내담자는 폭음과 관련해 특수한 가

족환경과 가정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내담자는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의도치 않게 어머니와 밀착관계가 형성되었

다. 어머니는 남편의 외도에서 오는 모든 스트레스를 일

방적으로 딸에게 풀었고, 남편의 외도로 인해 자녀들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로 인해 내담자는 혼자 방치되

었고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혼자 삭이는 방식에 익숙해졌

다. 더불어 내담자의 가족은 술과 매우 친숙한 가족문화

를 가지고 있었는데, 가족에게 술은 대화의 윤활유 역할

을 하고 있었다. 또한 외가와 친가 모두 술 문화를 가지

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낮은 가족 지지와 과도한 음주 사이에는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D. R. Foxcroft & G. Lowe, 1991; M. Scheridan & R. 

Green, 1993). 한편, 본 연구 결과는 알코올 사용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으로 개인의 성격과 가

족환경을 연구해야 한다는 선행연구(K. L. Jang, P. A. 

Vernon & W. J. Livesely, 2000)와 음주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과 문제해결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R. Rotunda, D. 

Scherer, & P. Imm, 1995).

둘째, 가족치료 개입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가

족치료의 개입 이후 내담자 가족은 각 구성원들의 인식, 

의사소통방식, 행동의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아버지의 

경우 상담을 통해 자신의 원가족과 아내의 원가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아내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더불어 

아버지는 변화된 인식을 바탕으로 의사소통방식과 행동변

화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평소의 무뚝뚝한 말투 

대신 내담자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으며, 부

부사이에서도 농담이 많이 늘어났고, 가족구성원들과 대

화 시간을 늘리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아버지는 휴무일

에는 아내를 도왔으며, 외식과 같은 가족모임을 많이 갖

는 변화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는 치료자의 도움으

로 원가족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었으며 내담자의 자율성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변화가 생겼다. 또한 어머니는 내담자의 입장에

서 이야기 하게 되었고, 짜증을 내는 의사소통방식이 줄

었으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변화가 나타났

다. 또한 어머니는 아버지(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

졌고, 가족구성원들은 어머니에게서 친절한 행동변화를 

느꼈다. 내담자의 경우, 부모의 원가족에 대한 인식, 어머

니의 입장에 대한 배려 및 이해심이 생겼고, 어머니에 대

한 감정이 변화되었다. 또한 내담자는 부모님과 충돌하였

을 때 먼저 사과하였고, 혼자 삭이던 자신의 감정을 솔직

하게 표현하게 되었다. 더불어 내담자는 어머니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고, 다른 가족구성원들에게 어머니를 대변

하는 변화까지 생겼다. 특히, 내담자는 스스로 방 정리정

돈을 하며 가사를 돕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들

과 함께 궁극적으로 내담자는 술을 마시는 횟수와 주량이 

현저히 줄어들어 폭음이 해결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폭음과 같은 음주문제에 대한 가족치료적 개

입방법의 효과성을 강조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T. J. O'Farrell & W. Fals-Stewart, 2003; R. J. 

Rotunda & T. J. O'Farrell, 1997). 특히, 본 연구결과는 

폭음문제를 가진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MRI

의 상호작용적 가족치료모델과 Bowen의 가족체계이론 

모델의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입증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폭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족치료의 개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

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족치료의 활용은 개인의 폭

음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족복지의 증진에

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는 몇 가지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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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4인 가족 중 남동생이 개인적 이유로 상담에 참여하지 

못하여 4인 가족과 오누이 관계, 부자, 모자 관계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단

일 사례연구임으로 폭음문제를 가진 모든 사례에 대한 가

족 치료적 효과성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자료가 실제 가족치료 임상

현장에 근거한 자료라는 것은 사회복지의 실천적, 학문적

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사회복

지 가족치료 임상 현장에 좋은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향후 후속 연구들을 통해 가족치료의 개입이 폭음문제에 

효과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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